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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외에 자신을 믿고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후원자는 평범한 인생을 꽃피울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술가도 

마찬가지다. 예술에 대한 이해와 경제적 후원이야말로 예술가에게 혼을 불태

울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후원자를 만나 예술을 꽃피웠던 대표적인 화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부셰다.

부셰는 18세기 루이 15세의 정부이자 권력의 실세였던 퐁파두르 후작부인의 

후원 덕분에 회화는 물론 실내 장식, 태피스트리, 도자기, 판화, 가구 디자인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다재다능한 재능을 펼쳤다.

퐁파두르 후작부인은 루이 15세의 정부로 로코코 시대에 문화를 이끌었던 

엘리트였다. 예술의 보호와 육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그녀는 루소 등 철

학자들과의 원활하게 교류도 하면서 백과사전 출판에 관여했을 정도로 출판

에 관심이 많았으며 경직된 왕실의 분위기를 바꿔 보고자 연극, 음악, 미술에

도 끊임없이 관심을 기우렸다. 퐁파두르 후작부인의 문화적 관심 덕분에 로코

코 문화가 발전하기에 이른다.

부세가 퐁파두르 후작부인을 그린 대표적인 초상화가 <퐁파두르 후작부인>

다. 이 작품은 퐁파두르 후작부인의 초상화 연작 중에 하나로서 후작부인을 

우아하게 표현했다.

장미가 화려한 수놓은 파티 드레스를 입고 안락의자에 있는 퐁파두르 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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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파두르 후작부인>--1756년, 캔버스에 유채, 

201*157, 뮌헨 알테 피나코텍 소장

부인 뒤로 커다란 거울이 있다. 장미꽃과 잎으로 장식되어 있는 거울의 테두

리는 로코코 양식으로 후작부인의 고급스러운 취향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

녀는 당시 사치스럽기로 유명했다.

거울에는 시계와 도자기 장식이 놓여 있는 책장을 보인다. 책장에는 책이 

가득 꽂혀 있어 책을 읽는 것을 즐겨했던 후작부인의 취향이 보인다. 퐁파두

르 후작부인은 자신의 서가에 3500여권에 이르는 장서를 꽂아 두었다.

탁자에는 언제든지 글을 쓸 수 있게 깃털 펜이 놓여 있고 그리고 발밑에는 

두루마리 악보가 있다. 후작부인은 루이 15세를 위해 연극이나 오페라의 주

인공으로 노래를 불렀었다.

후작부인이 편안하게 실내화를 신고 있는 것은 궁정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

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부간의 충절을 상징하는 개는 루이 15세

와 그녀와의 관계를 암시한다.

부셰는 이 작품에서 

후작부인의 외모보다는 

책과 악보 등 그녀의 지

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만 손끝은 

책장을 잡고 있는 모습

으로 표현했다. 그가 남

긴 12점이 초상화 중 7

점이 퐁파두르 후작부인 

초상화이지만 그녀는 초

상화를 보고 ‘자신과 닮

지 않았다’고 평했다. 이 

작품은 퐁파두르 후작부

인의 개인 공간을 묘사

하고 있지만 그녀는 궁

정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뢰했다.

후작부인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부세는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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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정화가와 왕립 미술아카데미의 교장으로 임명되면서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된다.

부세의 작품 중 관능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목욕하는 

디아나>다. 이 작품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디아나

는 용맹과 결단력, 통솔력을 지닌 여신으로 남성들을 불신했다. 제우스는 요

정들에게 항상 순결을 강조한 디아나 여신을 섬기는 요정들 중에 가장 아름다

운 칼리스토에 반한다. 제우스는 칼리스토에게 접근하기 위해 다이나 여신으

로 변신을 한다는 내용이다.

숲 속 호수 옆에 두 마리에 사냥개와 칼, 화살 통이 놓여 있고 화면 오른쪽

에는 사냥에서 얻은 동물들이 보인다. 칼과 화살 통은 제우스를 상징하고 있

는 상징물로서 이 작품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여인이  디아나로 변신한 

제우스라는 것을 암시한다.

칼리토스 쪽으로 시선을 두고 있는 디아나로 변신한 제우스는 왼쪽 다리로 

칼리토스의 무릎을 애무하고 있다. 디아나가 손에 들고 있는 목걸이는 칼리토

스의 것으로 그녀가 자신의 소유물임을 강조했다.

프랑수아즈 부셰<1703~1770>는 철학적 깊이나 도덕적 교훈보다는 무절

제한 프랑스 궁정생활을 우아하고 세련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목욕하는 디아나>--1742년, 캔버스에 유채, 56*73, 파리 루브르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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